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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of Research : This study aims to analyze a film that portrays the problem of com-

munity loss, a characteristic phenomenon of contemporary society, and to explore the role 

of the church in its restoration.

Research Contents and Methods : Both Korea and the world are currently facing a crisis 

of subject alienation and community loss. While welfare systems are policies designed to 

overcome these situations, they reveal various limitations. This paper explores the concrete 

realities caused by such problem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movie “I, Daniel Blake.” The 

film illustrates the potential for community recovery through mutual aid and solidarity, while 

also highlighting the limitations of such attempts. Consequently, it raises the necessity of re-

flecting on and practicing the community spirit of the early church to ultimately overcome 

the limitations of welfare systems.

Results and Conclusions : In modern society, where subject alienation and community loss 

are accelerating, it is essential for the church to reaffirm and practice the community spirit 

of the early church to address these issues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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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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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연구 목적 : 현대 사회의 특징적 현상인 공동체 상실의 문제를 재현한 영화를 분석하고 그 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모색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한국을 비롯해 세계는 현재 주체의 타자화, 공동체 상실이라는 위기 속에 있

다. 복지 제도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본고

는 <나, 다니엘 블레이크> 분석을 통해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 현실을 탐구한다. 

이 영화는 상호부조와 연대가 공동체 회복의 가능성 보여줌과 동시에 그러한 시도가 갖는 한계를 

지적한다. 이에 따라 복지 제도의 한계를 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공동체성이 갖

는 의미를 성찰하고 실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결론 및 제언 : 주체의 타자화와 공동체 상실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교회가 이러한 문

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의 공동체성을 재확인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요구된

다. 

《 주제어 》

주체, 공동체 상실, <나, 다니엘 블레이크>, 복지 제도, 신자유주의, 초대교회의 공동체성, 회복



김정희 ․ 황혜진 ┃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통해 본 공동체 상실과 그 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  59

I. 들어가는 말

현재 우리는 사회성을 상실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이는 우리 이웃에 대한 이해가 희박

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 영향을 주었던 ‘이웃에 대한 관심’은 ‘사

생활 침해’라는 이름으로 그 의미가 왜곡되고 있다. 물론 개인의 사생활을 촘촘히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어야 하며, 존중해야 한다. 다만 사생활 존중과 

별개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성원 간 관계 맺음도 중요하다.

우리 사회구성원 간의 관계를 막는 원인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인본주의, 개인주의적 포스트모던주의 등에 의한 개인 간 갈등이다(김성원, 2023, 139). 이 

갈등은 개인 대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개인 대 사회로 확대되기도 한다. 주체로서의 개인은 

사회에서 그가 자신에게 부과된 사회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평가받는

다. 사회가 부여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낙오자가 되는 것이다. 물론 낙오자를 위한 

사회적 배려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복지이다. 복지는 사회적 약자가 인

간적 존엄성과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존중해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복

지 제도 안에서도 차별과 멸시, 충돌과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사회적 낙오자 혹은 사회적 약자가 되길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데 가정 배경에 의해, 학교 배경에 의해, 신체적, 경제적 배경, 연령적 배경에 의해 의도치 

않게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다. 복지가 불충분한 상황에 개입하여 개인 주체의 

사회적 추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회복이 요구된다. 본고가 강조하는 공동체의 

특징으로서 공동체성은 권위적이고, 일방적이며, 폐쇄적인 가치관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실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인간의 자기 가치 및 자기 성찰을 지향한다. 그

런데 문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 질서 안에서 공동체의 상실이 확연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에 본고는 서구 철학에서 노정된 주체 개념을 간략히 살펴보고 타자의 철학을 제안한 

레비나스의 관점을 소개한 뒤에, 문제적 상황으로서 복지 상실의 현실을 서술할 것이다. 이

러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분석하고 주체의 타자화, 공동체

의 상실에 대해 살펴보고 교회의 역할 안에서 공공체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

다. 이 영화는 직접적으로 신학적 관점을 제시하지 않지만, 신학과 윤리가 대화하는 가운데 

전 세계가 마주한 피할 수 없는 문제적 상황으로서의 공동체 상실의 현장을 성찰할 수 있게 

해주는 텍스트라는 점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었음을 밝힌다. 

Ⅱ. 문제 제기와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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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체의 타자화와 공동체의 상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개인이 직통하는 길을 열었으며, 칼뱅이 내세운 

소명인 직업 소명, 금욕주의, 예정론, 신의 영광 등은 개인의 노동과 부의 축적을 긍정하는 

자본주의적 사고의 뿌리가 되었다. 그런데 개신교의 존재론적 기반이 된 이러한 변화는 한

편으로 기독교적 신념으로 단일하게 구조화된 중세적 세계관의 점진적 붕괴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렇듯 근대의 출현은 내면을 가진 개인의 탄생과 궤를 같이한다. 특히 인클로저 운

동으로 대변되는 유럽의 구조적 변화는 귀속적 신분으로 태어나 평생 동일한 노동에 종사하

던 농노들을 도시에 세워진 공장의 임금 노동자로 내몰았다. 전근대적 농촌 공동체로부터의 

인구 이탈이 곧바로 공동체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 단위의 노동이 아니라 

공장과 개인의 일대일 계약이 요구되는 사회로 진입한 것은 전통적 공동체 기반의 약화를 

예고했다. 

그렇다면 개인의 철학적 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체는 무엇인가? 주체는 객관적 실체로

서 신의 관념이 허약해진 자리를 대체한, 데카르트 이후 서구 관념론적 형이상학의 핵심이

다. 인식하고 사고하는 ‘나’를 의미하는 주체가 신에게 부여되었던 초월적 지위와 자기 동일

적 지위를 부여받게 된 것이다. 인식하는 존재로서 주체는 인식의 대상을 객체로 규정하는

데 문제는 주체가 데카르트의 합리론이나 흄의 경험론 모두에서 인식자 자신의 주관성을 유

일한 인식적 가능성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관적이라는 데 있다. 개인의 주관성을 장착한 

주체는 객체와 대립하며 객체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자기 동일성 속으로 끌어들여 타자

로 명명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신으로부터 일탈한 인간은 봉건적 절대주의를 타파하였지만 

부르주아적 지배, 제국주의의 등장, 서구중심주의의 폐해 등 주체에 의한 타자의 지배라는 

억압적 현실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윤효녕 외, 1999, 1-3).

제국주의 열강들의 상호 경쟁 과정에서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은 유럽 내의 갈등을 봉합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본주의의 심화 단계에 놓이게 된다. 이로 인해 발발한 제2차 세계대

전은 일본과 미국까지 참전하면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남겼다. 특히 나치의 유대인 홀

로코스트는 이성이 지배하는 계몽된 사회에 살고 있다는 서구인들의 신념이 환영에 불과했

다는 충격과 상처를 주었다. 

이렇듯 주체 중심의 철학과 사유가 타자를 몰아낸 서구적 정신 안에서 본격적으로 타자를 

호명한 것은 레비나스였다. 전쟁의 피해자였던 그는 유럽의 전체주의를 유럽 철학이 빚어낸 

파국으로 보았는데, 유럽 철학 역시 전체 체계에 들어맞지 않는 부분을 제거하는 폭력적 요

소를 띄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성의 체계가 개체로서의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을 때, 

그들은 타자화되어 배제될 수밖에 없다. 한편 레비나스는 포스트모던 철학에서 주장한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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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체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주체의 전체주의화는 물론 주제의 해체 역시 개인의 인격

성과 타자성, 인간 존재의 윤리적 의미를 밝혀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출

발한 그의 철학은 무한자로서의 주체성을 변호하는 것이 되는데 이때 주체의 윤리적 책무는 

타자를 환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즉 주체가 주체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타자와의 윤리적 

관계를 정립해 타자를 수용하고 손님으로 환대해야 하는 것이다(강영안, 2005, 29-32). 구

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타자와의 관계는 얼굴의 현현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은 일상적으

로 대상을 보는 것과 달리 일종의 계시로서 주체의 참된 인간성이 열리는 경험, 윤리적 호

소에 처하는 경험이다. 이 관계는 낯선 타자가 궁핍과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주체의 자유

를 문제 삼으며 주체로 하여금 윤리적 요구에 답하도록 한다(강영안, 2005, 36).

레비나스의 철학은 형이상학적 주체로 모든 것을 수렴하는 서구적 관념론에 도전하며 주

체와 타자 간의 새로운 윤리적 관계를 모색하라는 삶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

쟁의 상처가 제국주의 열강들의 협상 속에서 서둘러 봉합되고 세계가 냉전체제로 고착되면

서 타자를 환대하는 주체와 그들의 공동체는 유토피아에 머물게 되었다. 더욱이 1970년대 

위기를 맞은 자본주의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사회적 요구 대신 자유경쟁의 시장 원리에 

중점을 둔 신자유주의 정책, 즉 국가규제의 완화, 민영화, 감세, 노조 약화, 사회 보장 축소

를 시도한 이후 스스로를 타자로 인식하지 않았던 소시민 주체/들까지 경제적 파산으로 인

한 사회로부터의 배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작동 원리는 국제적으로는 WTO의 

설립을 통해 관세 철폐와 같은 자유무역을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국가들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하는 전지

구적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강대국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시장 경제가 필연적으로 소득의 양극화를 잠재하고 있다고 할 때, 이러한 모순

이 최대화된 신자유주의 질서 안에서 과연 주체와 타자가 윤리적 관계 안에서 서로를 존중

하는 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을까? 전근대적 의미의 농촌 기반형 공동체가 산업혁명 이후 붕

괴하면서 매우 느린 속도지만 공동체의 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출현한 복지 제도마저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인하여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 번 타자화된 주체를 애

도하고 공동체의 회복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일까?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가 

목전에 닥친 지금, 이곳에서 이와 같은 질문이 무력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

전히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시며 그 관계의 기반은 무한대의 연민, 즉 고통 가운데 있는 

과부와 고아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라는 점에서 주체와 공동체의 회복은 우리에게 현재진

행형의 긴급한 요청이 된다. 

2. 복지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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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과 서비스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복지는 기본적으로 사회구성원에게 인간으로서

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최소한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해서는 안 되며 사회제도, 규율, 원칙은 원칙적으로 사

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복지 제도의 기본 정신이다. 또 앞서 언급했듯 

무한 경쟁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질서 안에서 복지 제도는 여타 사회제도의 틈을 메우는 

보완 장치가 되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의 상부상조를 통한 공동체 생활은 매우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었으며, 현

대적 복지의 특징을 보여준다. 상부상조는 이웃이 서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이다. 

그러나 1960-1970년대의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성장이 사회의 주류 담론이 되면서 

물질 추구 현상이 일반화되고 공동체가 시작되었다(황경훈 · 이미영, 2014, 152). 86년 아시

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을 통해 복지에 대한 이해와 수준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 2000년대

에 들어오면서 복지정책이 고도화되기도 하였다. 이는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한 위기의식과 

함께 복지 제도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고

령화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 경제불황에 따른 청년 실직의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

책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시스템으로서의 복지 제도가 정착될수록 실행 지침은 매뉴얼화된다. 제도가 관료

제 안에서 규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스템이 정교하게 관리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각지대는 분명히 존재하며, 그에 따른 복지 소외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

생하고 있다. 또한 제도가 고도화되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타자화하는 편견과 선입견이 우

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태도는 가난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전통적 관념의 산물

로서 마치 질 높은 사교육 시스템에서 도태된 학업 하위자의 실패를 본인의 게으름과 잘못

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 그 결과 복지를 지향하는 사회일수록 약한 자, 소외된 

자, 배제된 자에 대한 배려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사회적 낙인(stigma)을 찍어 존엄

성을 상실하게끔 만들고 있다. 그 한 예로써, 복지 제도 중 가장 일차원적인 복지수당과 실

업수당을 들 수 있다. 소득 재분재 정책의 일환이자 저소득층 지원 정책인 복지수당과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한 실업수당은 실질적이며, 형식적이지만 가장 빠르게 문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제도의 성격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복지혜택을 누리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들 간의 차별을 야기할 

수도 있다.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복잡하고 엄격하여 경계선에 있는 사람은 

제외되는 등 현장에서의 필요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김정희 ․ 황혜진 ┃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통해 본 공동체 상실과 그 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  63

Ⅲ. <나, 다니엘 블레이크> 분석

1. 신자유주의적 복지 제도 안에서 타자화되는 주체/들

영국은 1970년대를 지나면서 생산의 과잉과 소비의 부진이라는 자본주의 고유의 모순에 

봉착하면서 산업 구조의 재편을 포함한 개혁 과제를 요구받게 된다. 마거릿 대처는 1979년

부터 1990년까지 보수당의 수장이자 영국 수상으로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함께 최소한

의 정부, 최대한의 자유가 허용되는 시장이라는 가치를 내세운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도입했

다. 이와 같은 정책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평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는데 

<브래스드 오프>(마크 허만, 1997), <풀 몬티>(피터 카타네오, 1998), <빌리 엘리어트>(스티

븐 달드리, 2000)가 이 시기에 이루어졌던 탄광, 철광 폐쇄 및 구조 조정이 초래한 문제점

을 비판한 대표적인 영화들이다. 대중영화가 일정하게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가운데 사회의 

모순을 탐구한다는 명제를 따르자면, 이 영화들은 경제적 고난에 부딪혀 주체로서의 일상적 

삶을 상실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영국의 현실을 성찰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2019)의 감독 켄 로치는 1964년 BBC의 시리즈물로 데뷔한 이래 

최근까지 위의 명제에 천착해 ‘권력을 갖지 못한 평범한 동시대 인물이 인간다운 삶을 추구

하지만 결국 좌절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를 만들어 왔다. 특히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신

자유주의 시장 원리에 의해 구조화된 복지 제도를 직설적으로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켄 로

치의 특징이 가장 잘 집약된 영화라고 할 수 있다. 

1) 다니엘의 타자화

영국 북동부의 대표적인 공업 도시 뉴캐슬, 다니엘은 아내와 사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로의 남성이다. 유능한 목수였지만 현장에서 추락할 뻔한 이후 심장에 문제가 생겨 일시

적 실업 상태가 된 그는 질병수당 신청이 기각되자 질병 수당 재심과 실업수당 신청을 동시

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영화 초반부의 다니엘은 쾌활함을 잃지 않은 모습이다. 이웃 흑인 청년에게 쓰레기를 제때 

버리라는 잔소리를 하지만 택배를 대신 받아달라는 그의 부탁도 선선히 수락한다. 그런가 

하면 옛 직장을 스스럼없이 찾아가서 근황을 공유하고 자투리 목재를 얻어오기도 한다. 언

제든 도움을 주겠다는 동료의 반응으로 보아 다니엘이 존경받는 선배였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성실한 납세자였던 만큼 당연한 권리로서 제도의 도움을 요청하던 다니엘이 어려움에 빠

지게 되는 이유는 보조금 신청 과정의 매뉴얼이 탈인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질병 



64  기독교교육논총 제79집

수당 지급을 거부당해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장시간 구직활동을 해야 하

지만, 정작 주치의는 아직 일터로 복귀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상호모순적인 제도의 개입은 

다니엘을 혼란스럽게 한다. 보조금 수급을 받아야 생존이 가능한데 그의 현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한 관료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평생 성실한 노동자로 자부심을 갖고 살

아온 다니엘은 심사과정 중에 만난 심사관이나 일자리센터 직원들 대부분이 자신을 서류 속

에 존재하는 민원인 나아가 거짓말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도 있는 몰개성한 존재로 대한다는 

사실에 점점 좌절한다. 인터넷을 통해서만 서류 접수를 할 수 있다는 안내에 다니엘은 “나

는 연필세대”라며 기관의 배려 없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다행히 도서관에서 주변 청년들의 

도움으로 겨우 문서 작성을 마치는가 싶었지만 컴퓨터 사용 시간 제한에 걸려 문서가 날아

가는데 이와 같은 디지털 격차 문제는 다니엘이 자신의 무능함을 인식함으로써 타자화되는 

서사의 장치로 작동한다.     

다니엘이 일자리센터의 요구대로 이력서 특강을 수강하는 장면도 자본주의의 경쟁 이데올

로기를 비판한다. 강사는 비숙련 노동자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통계수치를 제시한 후, 

10초 만에 자기 능력을 인사담당자에게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십 년에 걸쳐 숙련된 

기술을 연마한 다니엘의 능력은 이력서만으로 증명하기 어려울뿐더러 온라인 지원이나 자기

소개 동영상 제작은 불가능한 일이다. 구직 특강은 일자리센터의 매뉴얼화된 지원 체계와 

유사하게 멀리서 보면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 주체의 고유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자유주의가 주창했던바, 고용주에게 선택받기 위한 피고

용인들 간의 무한 경쟁만이 허용됨으로써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추방의 위기에 몰릴 수

밖에 없게 된다.  

2) 케이티의 타자화

다니엘의 현실과 더불어 런던에서 이사 온 싱글맘 케이티의 곤궁함도 주체가 타자화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재현한다. 일자리센터를 방문한 다니엘은 지리를 몰라 늦었다는 이유로 보

조금 신청 인터뷰를 하지 못한 데다가 제재 대상이 된 그녀를 돕고자 한다. 방문자들 역시 

상황을 이해하고 인터뷰 순서를 양보하지만, 원칙을 앞세우는 공무원들의 태도는 냉랭하다. 

다니엘은 케이티의 집까지 동행해 사정을 듣게 된다. 런던에서 주거 보조금을 받지 못해 노

숙자 쉼터 생활까지 했다는 그녀가 이사를 결심한 이유는 작은아들 딜런이 정서 불안 증세

를 보였기 때문이다. 다행히 케이티는 뉴캐슬에서 집을 지원 받았으나 아이들 전학 비용으

로 빈털터리가 되었기 때문에 전기가 끊겨 난방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일자리센터 

직원들의 원칙이 가난한 싱글맘의 생존을 위협하는 폭력적인 배제의 담론으로 작용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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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는 청소일이라도 하기 위해 전단지를 만들어 돌리지만, 보조금 수급이 늦어지는 상

황에서 식생활조차 해결할 수 없게 된다. 인간적 존엄을 지킬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내몰린 

그녀는 식료품 지원센터에서 허기를 이기지 못하고 통조림 음식을 맨손으로 먹고 마트에서 

여성용품을 훔치다가 발각되는가 하면 결국 성을 거래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이 영화는 

절도, 성매매와 같이 맥락을 모르면 범죄로 여겨지는 케이티의 선택을 비난하거나 미화하지 

않는다. 대신 식료품 지원센터에서 여성용품을 구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하

고, 그녀가 왜 학교에 다니는 딸 데이지에게 운동화조차 사주지 못하는 처지로 살아야 하는

지 질문하게 한다. 시급한 복지의 대상이 관료주의적 효율성 우선의 원칙을 핑계로 ‘접수’, 

‘등록’되지 못하는 현실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에 대한 관객의 비판적 사고를 유도하는 

것이다.

3) 신자유주의 하의 복지 제도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켄 로치의 전작들이 그랬듯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 삶을 관찰

하듯 보여준다. 주인공 다니엘과 케이티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을 만한 사람들로 단지 

현재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다니엘과 케이티와 

같은 보조금 신청자들을 상대하는 복지 전문가들이 비인간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복지 관련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문성과 더불어 윤리성을 갖춰야 한다. 과부와 고아의 얼굴로 

현현한 타자를 끌어안음으로써 주체와 타자 사이의 윤리적 관계를 지향하고 건강한 공동체

를 복원할 것을 명령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영화에 등장하는 그들은 복지 제도의 민영

화와 관료화에 따른 부작용을 고스란히 체현하고 있다(윤종욱, 2020, 18-21). 

오프닝 장면은 민영화된 복지 제도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페이드 아웃된 화면을 

배경으로 나오는 질병수당 지원대상자 심사관과의 인터뷰는 사운드로만 재현되는데, 인터뷰 

후반부에 다니엘의 얼굴이 클로즈업으로 보여질 때도 상대방의 얼굴은 노출되지 않는다. 그

는 다니엘과 대면하고 있으나 매뉴얼이 의인화된 존재일 뿐이다. 관객은 다니엘의 특수한 

상황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심장 질환과 무관한 질문만 기계적으로 진행하는 심사관에

게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 심사관이 정부가 고용한 미국 업체에 소속된 의료전문가라는 사

실은 복지 제도 역시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민간회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

다. 시장의 자유가 필연적으로 저해할 수밖에 없는 평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즉 공동체

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사회보장제도조차 신자유주의의 도래 이후 시장 

원리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회사에 고용된 전문가들은 위계

적 서열의 윗자리에서 익명으로 존재하며 당연한 권리를 누려야 할 사람들에게 시혜를 베푸

는 것처럼 행동하고 제재조치 예고를 통해 압박한다. 심지어 그들은 전문성을 강조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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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지 유능해 보이지 않는다. 제도의 운영에 있어 윤리 감각을 갖춘 전문성보다 회사의 비

용 절감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2. 상호부조와 연대의 시도에서 보이는 공동체 회복의 가능성과 한계 

1) 주체 간의 상호부조와 연대의 시도

복지 제도는 설계 및 작동 과정이 효율과 비용 절감의 논리에 매몰된 상황은 주체로서의 

공동체 구성원을 주변으로 추방하는 결과를 낳는다. 타자화된 주체가 공동체 내부의 난민으

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고병권, 2009, 56-57). 실제로 다니엘은 생활고에 시달려 집 안의 

모든 가구를 헐값에 내다 파는데, 전화기를 올려둘 테이블도 없는 그의 거실은 난민의 거처

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시에서 지원한 케이티의 낡은 집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청소하는 도중 욕실 타일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에서 정상적인 상태의 주거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타자화된 주체로서 다니엘과 케이티의 절망적인 현실을 

재현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일상을 하나의 삶의 과정으로 의미화함으로써 주체와 공동체 회

복의 가능성을 모색하기도 한다. 가구를 포기하면서도 손수 나무를 깎아 만든 풍경과 손때 

묻은 공구를 지키는 다니엘, 누추한 집이지만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케이티의 일상 속 선택

이 그들을 타자화의 강력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서사를 잃은 무기력한 난민으로 추락

하는 것을 막아준다. 주체의 삶을 구성해 온 서사, 즉 각자의 습관과 기억이 그들로 하여금 

인간다움을 유지하게 해준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다니엘이 케이티의 

아이들을 위해 작은 카세트 레코더와 테이프를 선물하는 부분이다. 병중이었던 그의 아내가 

즐겨 들었던 노래가 흘러나올 때, 다니엘은 복지수당 신청인이라는 서류상으로 분류되는 익

명적 존재를 벗어나 생생한 서사를 가진 고유한 개인 주체임이 드러난다. 

서로의 서사를 알고 이해하게 된 다니엘과 케이티, 아이들은 유사가족적 관계를 맺는다. 

다니엘이 집수리, 약간의 현금을 포함해 케이티와 자녀들에게 베푼 다니엘의 호의는 아이들

에게 안정감을 주는 효과를 발휘한다. 딜런의 정서 불안은 빈곤 상태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

는데도 다니엘과의 관계 덕분에 호전되며 데이지는 연락이 끊어진 다니엘을 염려해 음식을 

들고 찾아온다. 이제는 자신들이 도울 차례라는 어린 소녀의 위로가 그를 일으켜 세우는 모

습에서 공동체의 회복이 물질적·정서적 나눔과 상호 신뢰로부터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니엘과 이웃 청년 사이의 교류도 이웃 간의 연대감을 보여준다. 특별한 직업이 없어 보

이는 청년은 중국에서 만든 짝퉁 운동화를 불법으로 수입해 판매한다. 이것은 생산과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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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의 단위를 넘어 전 지구적으로 확장된 신자유주의적 현실에 대한 은유라고도 볼 수 

있는 설정이다. 그런데 이 영화는 청년의 불법적 행위를 문제 삼지 않는다. 오히려 그가 평

소 다니엘을 염려하고 질병수당 재신청을 위한 서류 작성을 해주는 선의에 주목하라고 요구

한다. 이것은 양극화,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질서를 역으로 이용하며 생계를 유

지하는 선택을 비난할 수 없다는 켄 로치의 입장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일자리센터에서 유

일하게 민원인의 편을 들어주는 앤, 도서관에서 만난 청년들도 자기 능력 안에서 타자를 돕

고자 하는 선의를 가진 인물들이다.      

케이티와 관련된 상호부조의 형태는 그녀가 젊은 여성이라는 점으로 인해 양가적 특징을 

띤다. 식료품 지원센터에서 만난 봉사자는 그녀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며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챙겨주려 노력한다. 지원센터에서 여성용품을 구하지 못한 케이티가 마트에

서 절도하다가 들켰을 때, 신고도 하지 않고 훔친 물건을 가져가라고 하는 보안 책임자 역

시 소극적이나마 타자와 윤리적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다. 문제적인 인물은 그녀

의 절도를 목격하고 보안 책임자에게 보고했던 마트의 남성 직원이다. 그는 케이티에게 도

움을 주겠다며 친절을 보이지만 결국은 그녀의 경제적 취약성을 이용하기 위해 성매매업소 

운영자를 소개한다. 남자 직원처럼 업소 운영자도 다정한 말투로 ‘도와주겠다’고 말하는데 

이 언술은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성매매 알선이 ‘도움’으로 왜곡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생계의 위협에 처한 여성들을 불법 성매매 산업으로 유인하면서 스스로를 ‘도움’을 주는 사

람으로 소개하는 것이 가능한 현실, 즉 전도된 가치가 지배하는 현실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

지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할 지점이다.      

2) 공동체 회복의 가능성과 한계

다니엘과 케이티네가 맺은 유사가족적 관계는 공동체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케이티

가 일하는 성매매업소를 찾아가 그녀를 만류하는 다니엘의 모습, 경계 밖으로 내몰린 다니

엘을 설득해 질병수당 재심을 받도록 돕고 재판정까지 동행하는 케이티의 모습은 레비나스

가 말했듯이 타자를 환대하고 무한 책임을 지는 윤리적 관계 안에 있다. 케이티는 다니엘의 

신뢰 덕분에 성매매를 그만두고 청소일을 다시 시작했을는지도 모른다. 

두 사람과 느슨한 관계에 놓인 주변 사람들의 크고 작은 도움을 통해서도 복지 제도의 

빈틈을 자발적으로 메워나가려는 시도로서 공동체 회복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 관계의 거

리를 확장해 보면, 일자리센터의 운영 방침에 분노한 다니엘이 건물 외벽에 “나, 다니엘 블

레이크. 나는 개가 아니다.”라는 선언적인 글을 썼을 때, 거리의 행인들이 보인 응원과 지지

의 박수도 공동체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한 적극적인 남성은 복지부 장관을 비판

하며 다니엘에게 외투를 벗어주기도 한다. 마지막 시퀀스인 질병 수당 재심을 위한 항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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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에 등장하는 사회복지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재판에서 지면 노숙자

로 전락할 처지에 놓인 다니엘에게 깊이 공감하며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격려한다. 그가 장

애인이라는 설정은 타자화된 주체들이 중심이 아닌 주변에서 서로 돕고 연대하고 있음으로 

보여주는 장치이다.

그러나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힘없는 사람들의 상호부조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줄 뿐 낙관하지는 않는다. 낙관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다면 그것은 

상업영화가 주는 판타지와 유사하게 현실의 모든 모순이 결국 자연스럽게 해소된다는 현상

유지적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 즉 공동체 회복 가

능성의 한계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상호부조와 연대가 애초에 공유한 자원 자체가 부족

하다는 점과 도서관,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느슨한 연대가 우연성, 일회성을 극복하기 어렵

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다니엘은 재심 재판정에서 급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죽음을 맞이한다. 제도의 모순으로 발

생한 문제의 해결을 개인에게 떠맡겼을 때 발생하는 비극이다. 다니엘이 수당을 받을 만큼 

쇠약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바로 그 심판이 수행되는 

곳에서 증명하는 죽음이 된 셈이다. 다니엘을 애도하기 위한 장례식에는 이웃으로 등장했던 

사람들, 즉 공동체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타자들이 모인다. 케이티의 애도는 다니엘

이 재판정에서 읽기 위해 써두었던 글을 낭독하는 것이다. 그것은 성실한 목수이자 좋은 이

웃, 그리고 책임을 다해왔던 존엄한 인간이자 시민으로서 자신을 주체로 선언하는 다니엘의 

서사이자 그의 마지막 시간을 공유했던 케이티의 선언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편으로 장례식 

장면은 다니엘의 죽음이 결국 제도의 실패를 개인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공동체 회복의 어려움을 재확인시켜 주기도 한다. 

이제 주체가 타자성을 극복하고 서로를 환대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개

인들 간의 상호부조를 넘어선 차원에서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Ⅳ.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타자화된 주체가 타자성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할 방법을 개

인 주체의 상호부조와 연대를 넘어선 차원에서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여기서 교

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대두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각 지체로서의 구성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 사건을 깨닫고, 믿고, 수용하는 것에서 출발하며, 종말론적인 

구원의 소식을 타인에게 전하는 것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심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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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적이며, 관용적인 공동체이다. 이

에 본고에서는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통해 본 주체의 타자화와 공동체 상실의 상황을 극

복하기 위해 현대 교회가 지향해야 할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환대의 공동체

환대는 낯선 이의 존재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공간에 초대하는 것으로써, 권리를 

상실한 사람의 권리를 회복해 주고, 자리를 상실한 사람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현경, 2015, 207-208). 그러나 현대 사회의 불완전성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

고 살아가기에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신자유주의로 인한 극명한 약육강식의 경제구조 

속에서 가장 약자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 삶의 자리는 항상 조건부로 주어지며, 그 결과 

환대는 상대적인 것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인간을 순수 그대로 보는 것

이 아닌 가치를 따지는 잣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

재인 인간은 존재 자체의 존엄성을 지닌 존재로서, 가치 자체는 따질 수 없는 존재임을 인

지해야 할 것이다(Kant, 2009, 59-60). 

성경에 의하면, ‘환대’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눅 10:25-37; 히 13:2),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환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낯선 이들에 대해 환대할 수 있어야 한다

(Russel, 1993, 173). 또한 환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세상의 불의에 타협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정의 실현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Russell, 2012,

24). 즉, 중앙에서 주변부로 시선을 옮기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Russel, 1993, 175-176). 물론 데리다는 절대적인 환대가 불가능하다고 비판

하고 있으나 성경적 환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

스도인의 역할일 것이다. 

초대교회를 살펴보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비유대인들까지도 공동체 안에 초대되었으며 

깊은 환대의 교제를 누렸다(행 2; 갈 3:28). 이는 자기중심적인 판단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김성원, 2023, 143). 또한 초대교

회는 환대를 통해 타자와의 관계성을 통해 존재론적 의미를 찾았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도 마치 삼위일체에서 삼위가 서로 구별되고, 독자적이지만 서로 관계성 안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도 다른 사람과 관계성 안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김성원, 2023, 

144). 그리고 이를 통해 인종을 초월하여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수평적 관계의 친밀감을 넘

어 통합의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송오식, 2022, 21). 이는 데리다가 말한 타자의 타자성

(otherness)에 대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지 않고 자기 자리를 열어 받아들이는 것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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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이향순, 2019, 419; Jennings, 2024, 239). 

이제 교회는 공동체에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되는 주변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낯선 자들을 존중하고 환대해야 한다. 또한 비단 공동체 구성원의 관점에서 이해

하고 다가가는 것이 아닌 낯선 자들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낯선 이들이 공

동체 안에 들어올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낯섬 그 자체라기보다는 낯섬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낯섬이 주는 차이는 종종 낯선 이들을 공동체로부터 밀어내거나 

배척하거나 억압하는 데에 하나의 핑계가 되기도 하였다(Russell, 2012, 50). 그리고 교회

가 낯섬과 차이를 통해 이분법적으로 세상과 교회 구성원을 나누고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배척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도 사실이다(Russell, 2012, 50). 

그러나 교회는 낯선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환대가 교회공동체 안의 환대가 되어야 함을 

다시금 상기해야 한다. 그 안에는 성별, 나이, 인종, 부와 지식의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호의를 베푸는 인식과 행동을 나타내야 한다(Russell, 2012, 39-40; Derrida & Dufour-

mantelle, 2023).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29-31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세상에 속해 있지

만 동시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

는 일들에 참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한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

억해야 한다. 즉,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정하는 갈등, 편견, 부조리 등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 즉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관심과 의도를 증언할 수 있어

야 한다(Russell, 2012, 42-43). 

이제 교회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서로 연

결된 총체적 영성을 지향하고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개방토록 권면해야 한다(Russell, 

2012, 43). 낯선 이를 공동체 안으로 들이는 일은 곧 ‘내가 있는 곳으로’뿐만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것, 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까지 개방하도록 해야 한다(Derrida & 

Dufourmantelle, 2023, 181). 이를 통해 이미 도래한 그러나 아직 아닌 하나님 나라에 참

여해야 한다(Russell, 2012, 43).   

  

2. 평등의 공동체

인간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만의 적당하고 적합한 자리와 위치를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Arent, 1996, 261). 이는 각 개인에게 상호주관적으로 존재하는 공

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공간 안에서 타인들과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각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성원권’을 존중하고 인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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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듯 상대방도 나를 인정하고 관계를 맺고자 하기 때문이다. 물

론 나도 상대방도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인간은 늘 타인으로부

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김현경, 2015, 58-59). 이는 타자를 위해 단순히 자신

을 소거하는 것이 아닌 각 개인의 개별성을 존중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체와 주체 간

의 만남,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하며, 수용하는 마음가짐이 우선시 되어야 하

는 것이다(고용수, 2015, 17). 이때 전제해야 할 사실은 개인의 개별성을 존중하지 않는다

면 바람직한 공동체가 될 수 없지만, 동시에 공동체를 위해 개인을 무시하거나 희생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김성원, 2023, 151).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주인공 다니엘은 일자리센터에서 모욕감을 느낀다. 물론 공무원

들이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리 저변에 깔린 실업자

들에 대한 편견이 다니엘로 하여금 모욕감과 굴욕감을 느끼게 한다. 민원인들이 처한 실직

의 원인에 대해서는 외면하며, ‘세금 먹는 하마’와 같은 존재로 치부하고, 그들의 호소에 귀

를 막아버리는 행태는 복지 대상자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처우이다. 이와 같은 낙인은 평등

과 동등성을 인정하는 사회제도 안에 사각지대를 만들어 당연하다는 듯이 차별의 작태를 하

게 만든다(김현경, 2015, 110).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는 사회적 위치 체계의 수평적인 구조와 수직적인 구조 가

운데 상황에 따라 전환될 수 있는 것임을 의미한다(김현경, 2015, 142). 신체적, 사회적 환

경에 의해 경제적 배제를 당하는 경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결

과 사회적 배제를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권리를 존중받고 인정

받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정책을 제시해야 하며, 경제적 배제로 인해 사회적 권리를 제한받

거나 박탈당한 것을 문제시하여, 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자이며, 우

리가 사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김현경, 2015, 14

5). 물론 이러한 불평등하고 불편한 관계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지진 않는다. 다만 현대 자본

주의 사회, 신자유주의 사회구조 속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불평등한 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것

이 필요하다(김현경, 2015, 160-162).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이다. 예수는 ‘나 자신을 사랑하

듯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과정 안에 타자에 

대한 공감과 연민이 공존하지만 더 나아가 타자를 그 자체로 인정하고, 그 가치와 역할을 

존중하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다. 교회가 온전하고 평등한 공동체라

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대표적인 예로 성찬을 들 수 있다.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함과 죄

의 속죄, 믿음의 고백을 자리에 초대할 때, 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는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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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와 가난, 학문의 우위, 권력의 유무, 나이의 높고 낮음 등의 배경을 중요한 가치 기준

으로 판단할 때, 교회는 그렇지 않다. 모인 구성원들은 그리스도 안에 평등한 존재적 가치

를 가진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경우는 더욱 파격적이다. 그들에 대한 단순한 구제가 아닌 

그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고,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을 인정하여 섬김의 주체이자 객체

로서의 존재 가치를 찾도록 한다(김정희 · 박은혜, 2021).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교

회가 모든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인격 대 인격으로서의 존중과 사랑을 실천하며, 각 개인의 

인격과 주체성,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성원, 2023, 14

6). 

3. 상호호혜적 공동체

교회는 헌신과 섬김의 공동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은 삼위일체 하

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신 헌신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

애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가난하고 약한 자, 소외되고 핍박받는 자들에 대한 교제

와 위로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뒤따르는 교회는 성도들과 세상을 향한 끊임없는 헌

신과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송오식, 2022, 22-23). 그런데 섬김이란 한쪽이 일방

적으로 섬김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섬김을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가 정

해진 것이 아닌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의지에 따라 서로 바뀌기도 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생산적 복지를 주장한다.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일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다니엘 블레이크>의 경우처럼 서류상으로 일할 수 있다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겉으로는 건강한 듯 보

이지만 건강하지 않은 사람, 그것이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상관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눈에 보이는 건강한 신체로 인해 그들을 판단하고 정의 내리며, 일하지 않는 무능한 

존재, 즉 세금을 축내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그들에게 

드리는 잣대가 그들을 한 인간으로 대우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평

등과 공평이라는 두 가치의 충돌은 모든 이에게 같은 기회, 같은 복지가 옳은 것인가 아니

면 시대와 개인의 차이에 따른 차별화된 복지가 옳은가에 대해 질문하게 한다. 또한 주체적

으로 살아왔던 한 개인이 그의 시간과 사색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

고 있다면, 그 결과 사람들에게 배타적인 존재처럼 여겨진다면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지에 

대해 질문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교회는 성별, 나이, 인종, 학력과 경제력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

는 공동체이자 이를 통해 주체가 존재론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공동체임을 다시금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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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시대적·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약자들에 대해 도움의 손을 기꺼이 베푸는 것이 마땅하

다. 왜냐하면 교회는 개인과 개인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그 ‘관계’를 통해 영적인 

의식화와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김정희, 2019, 143; 박연규, 2011, 12

9). 약자와 함께하며, 그들의 문제와 필요가 무엇인가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한정

된 문제로 이해하기보다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다(김도일, 2

016, 71). 더 나아가 ‘현재’에만 초점을 맞추고, ‘현재’의 주된 생산적인 존재들에게만 의미

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반문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단순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면, 오늘날 교회와 사회에서 비생산적

인 존재로 낙인찍혀버린 노인에 대한 재이해도 요구된다. 그리고 각자의 인생이 하나님 앞

에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임을 강조하며, 모든 존재는 각자의 시간에서 가치있는 존재임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지고 정치적, 사회적 기준에 의해 약자로 

호명된 자들에 대한 역발상을 통해 교회와 사회구성원들의 자존감과 존재 의의에 대해 재인

식토록 해야 할 것이다.  

Ⅴ. 나가는 말

현대 사회는 자유와 평등 사이의 긴장 속에 있다. 과거에 비해서 인권의 가치가 확산되고 

있는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로 인해 과도한 경쟁과 그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가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구성원을 타자화시

켜 사회 밖으로 추방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복지 제도는 사회구성원을 추방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장치이다. 그런데 복지 제

도 역시 효율성과 비용 절감이라는 시장의 원리를 차용해 원래 제도의 존재 목적을 수행하

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이러한 상황이 초래하는 갈등을 

재현하고 개인 주체 간의 상호부조와 연대를 통한 공동체 회복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그러

나 영화의 결말이 보여주듯, 이미 구조화된 양극화와 과도하게 매뉴얼화된 복지 제도는 힘

없는 자들의 연대만으로 극복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객관적 현실로 존재하는 불평등의 심

화, 현대 사회의 고유한 특징에서 비롯된 개인 주체의 고립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진단과 처방이 수없이 시도되고 있지만, 사회적 갈등이 해소될 기미는 보이지 않

는다. 물론 국가별 특수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미 전 지구화된 세계를 볼 때 갈

등의 양상이 보편적이라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배경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제가 일상화된 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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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회구성원의 인간적 존엄을 존중하는 가운데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교회

의 역할에 대해 논구하였다. 논구의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교회가 보여주었던 공동체성이 

갖는 가치였다. 이에 교회가 환대의 공동체, 평등의 공동체, 상호호혜적 공동체의 본질을 재

확인하고 교회의 구성원을 넘어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이러한 정신을 실천할 때, 현대 사

회의 갈등적 양상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참된 소명을 완수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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